
축산물품질평가원 9번째 독립사무실

경기지원 신청사

개청식

고객홍보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국 지역별로 10개의 지원이 있다. 그중 9개의 지원이 독립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15일 9번째로 경기지원 독립사무실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협신식품 축산물공판장 내에 지원사무실이 있었으나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이의동） 광교에 첫 독립청사 시대를 개막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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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다

KAPE의 발견

새롭게 마련된 잠시 경기지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기지원은 등급판정 업무가 본격화되기

경기지원 사무실은 이전이었던 1992년, 안양시 소재 협신식품에서 시범사업으로 등급판정 업무를

축산농가들이 필요시 시작하였다. 경기출장소, 경기지소（승격）를 거쳐 기관 명칭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언제든지 개방하여 변경된 2010년부터 축평원 경기지원으로 경기도 내 축산물 품질평가 업무를

축산발전을 위한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도내 관할 축산물 작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소통의 장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류하기 위해 오랜 현장사무실 시대를 뒤로하고 이번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 청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청식에는 백종호 원장•유무상 경기지원장을 비롯한 축평원 임직원, 염태영 

수원시장, 유관기관•축산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청사 개청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며 축하해 주었다. 현재 경기지원은 지원직할 사무소와 3개 

출장소에서 31 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소돼지 품질평가 사업장, 계란•닭고기 

사업장, 꿀 검사기관까지 총 24개 사업장에서 품질평가 업무 및 축산물이력제 사업, 

축산물 유통조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경기지원 사무실은 청사 개원을 기반으로 국내산 축산물 품질향상 및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컨설팅 강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통정보 제공 

등 축산농가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개방하여 축산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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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의 백종호원장은 “대구경북 지역부터 독립 청사를 운영하기 시작해 경기지원이 

9번째로 독립청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기지원을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변화• 

발전시키고 올바른 식육문화 정착과 함께 도내 브랜드 한우 사업, 계란 등급사업 등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경 기지원은 국내산 축산물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더욱더 폭넓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지원은 신청사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수도권의 축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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